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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입하던 Japan slab과 Izu-Bonin slab이 660 km 불연속면에서 정체되며서 수평으로 펴지며 

찟어져 섭입판 사이에 틈이 생기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 
Japan slab과 Izu-Bonin slab은 아치형을 이루며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. 섭입하

던 slab들은 660-km 불연속면을 만나면서 수평으로 휘어지며 정체된다. 이 때 두 판이 찟어

지며 벌어지게 된다. 또한 찟어지고 있는 첨단에 집중된 스트레스에 의해 얕은 곳으로 찟

어짐이 전파된다. 

이러한 slab의 벌어지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. 첫째로 

slab이 갈라져 있는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slab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속도 이상

대가 존재하지 않는다. 둘째로 slab이 찟어지고 있는 첨단 부근에서 정단층이 발생한다. 마
지막으로 slab이 벌어진 곳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에 가까운 반사면의 발견을 들 수 있다. 

전체 맨틀의 P파 속도 구조에서 300 km 깊이까지 Kurile과 Japan 그리고 Izu-Bonin arcs를 따

라 섭입판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300 km 깊이 아래에서 Japan slab
과 Izu-Bonin slab이 북위 35도 근방을 경계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렇게 끊어진 현상

은 깊이 600 km 까지 이어지며 한반도를 지나 황해에까지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다. 

섭입판의 틈이 있는 북위 35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깊이는 300 km 보다 얕으며 

Japan-Izu-Bonin arcs를 따라 북위 35도에서 멀어져 가며 깊어진다. 깊이 350 ~ 410 km 의 섭

입판의 틈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주변에서 주향이 섭입판과 평행한 역단층이 주로 발생

하는 것과 달리 주향이 섭입판과 수직인 정단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

섭입판이 찟어지면서 틈 가장자리에 단면이 생기게 된다. 이 단면에서 S파가 P파로 전환되

어 전파하는 파가 감지되었다. 분석 결과 그 단면은 Izu-Bonin slab과 전혀 다른 주향과 경사

를 가지고 있으며 Izu-Bonin slab 쪽의 찟어진 단면인 것으로 해석된다. 

각 경도에서의 속도구조 단면에서도 동경 136도 서쪽으로 Izu-Bonin slab과 Japan slab 사이

의 틈이 확연하게 보이고 동경 138도 동쪽으로는 두 slab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

수 있다. 

이상에서 Japan slab과 Izu-Bonin slab의 교차점에서의 반사면의 존재와 정단층의 발생은 이 

곳에서 섭입판이 찟어져 틈이 생겼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. 이 틈은 섭입판의 정체에 의

해 형성되었으며 오랜 섭입 기간동안 동서로 길게 확장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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